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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between self-
presentation, stress coping, and competitive state anxiety among domestic elite 
athletes and to identify the intermediate effects of stress cop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resentation and competitive state anxiety.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259 elite athle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resentation, 
stress coping and competitive state anxiety was verified using the SPSS and AMO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elf-presentation affected 
positively on  stress coping. Second, Stress coping affected positively on competitive 
state anxiety. Third, Self-presentation affected positively on competitive state. Lastly, 
stress coping mediated significa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resentation  and 
competitive state anxiety. CONCLU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competitive anxiety of elite athletes depends on the meaning of self-presentation, 
and the stress coping is deeply related to competitive state anxiety. In conclusion, 
it was determined that it provided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competitive state 
anxiety of players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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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프로 스포츠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운동 성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운동을 수행한다. 경쟁 
스포츠의 내재적 측면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경쟁의 요구
를 충족하고 운동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압박 상황에서 선
수 개인이 경쟁의 요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경기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스트레스는 경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곧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인지 및 신체 상태 불안이 증가 된 수준으로 
대응되는 조건에서 환경적 요구와 대응 능력 사이의 실질적인 불균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과정을 말한다(Martens et al., 1990). 이처럼 스
트레스가 많고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일부 운동선수는 신체 및 정신
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불안과 운동 성과의 관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으며
(Craft et al., 2003), 선수들의 경쟁불안에 관한 주제가 가장 널리 연구
되고 있다(Woodman & Hardy, 2001). 경쟁불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경쟁불안의 증상과 성과 결과에 중점을 둔 연구방향에서 경쟁불안
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자 자기-제시 
걱정(self-presentational concerns)에 초점을 맞춘 Leary(1992)의 경

쟁불안 개념화를 확장하기 시작했다(McGowan et al., 2008).
Leary(1992)는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쟁불안의 본질을 자기-

제시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쟁불안은 경쟁 상황
에서 자기-제시의 영향으로 나타나며, 타인에게 인식되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사회적 평가 과정의 특성과 전적으로 부합한다
고 하였다. 

자기-제시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특정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
하려는 동기이며, 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이미지의 유형은 개인의 
성향과 상황적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Tseelon, 1992). 이러한 자기-제
시의 목표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
기는 것이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
질 수 있다(Leary & Jongman-Sereno, 2014). 운동선수는 경쟁 상황에
서 보여지는 자신의 무능력함, 비숙련, 경쟁 요구를 처리할 수 없는 이미
지가 팀 선택 및 연봉 등 자신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
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신의 인상에 관심을 가진다(Lorimer, 2006). 
이러한 이유로 선수들은 자신의 인상을 능숙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운동선수가 자기-제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는 선수의 인
지, 감정 및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기 전의 감정
이 실제 경기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상황을 시작하기 전 
운동선수의 감정에 대한 자기-제시 표현 방식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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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log et al., 2013). 이렇듯 운동 수행에 대한 감정의 영향을 강조하는 
다양한 연구를 고려할 때, 자기-제시 이론은 실용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자기-제시는 인지 및 신체적 불안과 관련이 있다
고 하였으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농구 선수들은 불안
감이 크게 증가하고 성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sagno 
et al., 2011). 그러므로 운동 수행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역
할과 원인을 이해해야하며, 자기-제시와의 관계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Williams et al., 1999). 선수들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
에서 운동수행을 하게 되면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작업기억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처리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수행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Eysenck & Calvo, 199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제시와 대처는 함께 고
려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운동선수들의 성공적인 대처능력은 경쟁 불
안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대처와 스포츠 관련 연구에 따르
면 개인은 다양한 문제 중심, 감정 중심 및 회피 대처 전략을 사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Ntoumanis, & 
Biddle, 2000). 

대처는 자신의 능력에 부담을 주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정
한 상황에서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
하는 인지 및 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여
기서 정의된 ‘인지 및 행동 노력’에 기반하여 문제 중심과 감정 중심으
로 크게 분류된다. 문제 중심 대처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스트레스 관계 
(즉, 도전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유해한 상황)의 영향을 확인, 해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며, 감정 중심의 대처는 현재 상황을 직
접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거나 감
정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운동선수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 
전략은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경기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Dias et al., 2010).

따라서 대처는 선수의 자기 규제(self-regulation)를 촉진할 수 있
는 과정 중 하나이며 선수가 어려운 운동 경기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
족시킬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Hanin, 2000; Lazarus, 
2000; Nicholls & Thelwell, 2010). 또한 대처는 문제와 부정적인 감정
에 대한 반응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인지 및 행동을 포함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mminen et al., 20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제시는 경쟁불안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대처는 경쟁불안을 완화 시켜 주는 심리적 요인
임이 분명하나 국내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제시는 친밀하고 장기적인 관계보다는 지도자나 동
료와 같은 사회 집단에서 나타난다는 근거(Leary & Jongman-Sereno, 
2014)를 토대로 국내 엘리트 팀 종목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상
황에서 나타나는 자기-제시와 경쟁불안의 관계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운동선수들이 느끼
는 경쟁불안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며,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선수
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엘리트 운동선수의 자기-제시는 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는 경쟁상태불안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자기-제시는 경쟁상태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넷째, 자기-제시와 경쟁상태불안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0년 국내 실업팀에 소속된 팀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먼저 종목 지도
자에게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비대면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선수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무응답, 
편향적 기입 등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59부를 최종 분석하였
다. 구체적인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국내 엘리트 운동선수의 스트레스 대처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진, 박성
준(1998)이 개발한 KASCS(Korean Athlete Sport Coping Scale)를 사
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나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한
다.’ 등의 내용으로 문제 중심 대처 8문항, 정서 중심 대처 8문항, 초연 8

2. 스트레스 대처

국내 엘리트 운동선수의 스포츠 자기-제시 질문지를 측정하기 위하
여 Wilson & Eklund(1998)가 개발하고 김영숙, 윤서진, 박인천, 송용관
(Kim et al., 2020)이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다른 사
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보일까봐 걱정된다.’ 등의 내용으로 피
곤 · 에너지 부족 걱정 12문항, 경기력 부족 걱정 10문항, 운동선수로서
의 재능 부족 걱정 7문항, 신체 · 외모 걱정 3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하
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적합도 지수는 x²(df) 
= 585.923(227), CFI = .912, TLI = .893, IFI = .913, GFI = .844, RMR = 
.044, RMSEA = .078로 구성모형의 타당성이 비교적 적합한 수준으로 검
증되었다. 또한 표준화 요인적재치 .5이상의 기준치를 벗어난 1번, 4번, 
11번, 17번, 21번, 22번, 26번, 30번 문항을 제외하고 경기력 부족 걱정 
8문항, 피곤 · 에너지 부족 걱정 8문항, 운동선수로서의 재능 부족 걱정 5
문항, 신체 · 외모 걱정 3문항으로 총 24문항을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1. 자기-제시

Table 1. Research subject characteristics

n Ratio(%) Total(%)

Sex
Male 161 62.1 259

(100)Female 98 37.9

Career
5y ~ 10y 70 27

259
(100)10y ~ 15y 152 58.6

15y ~ 20y 37 14.2

Age
20’s 208 80.3 259

(100)30’s 51 19.6

Sports

Basketball 52 20.1
259

(100)
Handball 69 26.6
Soccer 60 23.1

Field hockey 78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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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tent factor reliability and mean variance extraction index for the construct

Variable Factor loading C.R AVE α

Self-Presentation

Performance / Composure inadequacy .694~.798 .916 .576 .904

Fatigued / Lacking energy .712~.839 .926 .612 .922

Physical appearance .778~.824 .849 .652 .829

Athletically untalented .608~.813 .873 .580 .862

Stress coping

Problem focused .708~.857 .935 .673 .925

Emotion focused .716~.791 .912 .633 .879

Detached .708~.883 .897 .637 .853

Avoidance .570~.823 .870 .532 .841

Competitive 
state anxiety

Cognitive anxiety .65~.757 .883 .486 .864

Physical anxiety .656~.742 .898 .523 .885

Confidence .44~.771 .781 .427 .768

자료처리는 SPSS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분석은 엘리트 운동선수의 일반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작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
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및 자기-제시와 경쟁 상태 불안 관계
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
시하였다.

자료처리

국내 엘리트 운동선수의 경쟁 상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Martens 
et al.(1990)의 시합 상태불안 검사지(CSAI-2)를 사용하였다. CSAI-2는 
‘경기를 못 할까봐 걱정이 된다.’ 등의 내용으로 인지적 상태불안 9문항, 
신체적 상태불안 9문항, 상태 자신감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적합도 지수는 x²(df) = 368.777(161), CFI = .917, TLI 
= .892, IFI = .918, GFI = .884, RMR = .054, RMSEA = .071로 구성모형
의 타당성이 비교적 적합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표준화 요인적재치 .5
이상의 기준치를 벗어난 1번, 9번, 14번, 15번, 18번, 24번 문항을 제외
하고 인지적 상태불안 8문항, 신체적 상태불안 8문항, 상태 자신감 5문
항으로 총 21문항을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 제시
한 바와 같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경쟁상태불안

연구결과

국내 엘리트 운동선수의 자기-제시와 스트레스 대처, 경쟁 상태 불안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주요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한 결과 문제 중심 대처와 상태 자신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 = -.030), 나머지 모든 하위요인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157 ~ 
.854).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Steiger(1990)가 제시한 x², 
RMSEA, CFI, TLI 지수의 값을 활용하였다.검증 결과 x²(df) = 195.801 
(41), CFI = .906, TLI = .874, IFI = .907, RMSEA = .121, RMR = .056로 
나타나 구조모형은 비교적 수용할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4>).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구조 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 자기-제시가 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 .805, p<.001), 스트레스 대
처는 경쟁 상태 불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364, p<.01). 또한 자기-제시는 경쟁 상태 불안에 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96, p<.001)<Table 5>.

자기-제시와 경쟁 상태 불안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수준 95%
를 기준으로 부트스트랩 표본수는 2,000으로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자기-제시가 스트
레스 대처를 매개하여 경쟁 상태 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293, p<.001). 이는 자기-제시와 경쟁 상태 불안 
사이에서 스트레스 대처는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가설 검증

문항, 회피 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
도로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적합도 
지수는 x²(df) = 542.573(214), CFI = .925, TLI = .903, IFI = .926, GFI = 
.848, RMR = .046, RMSEA = .077로 구성모형의 타당성이 비교적 적합
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표준화 요인적재치 .5이상의 기준치를 벗어난 
7번, 13번, 16번, 17번, 23번, 24번, 31번, 32번 문항을 제외하고 문제 
중심 대처 7문항, 정서 중심 대처 6문항, 초연 5문항, 회피 6문항으로 총 
24문항을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
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21, 32(3), 429-436 

Self-Presentation of Elite Athletes

http://kjss.sports.re.kr


432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Performance / Composure inadequacy 1
Fatigued / Lacking energy .713** 1
Physical appearance .607** .678** 1
Athletically untalented .635** .746** .612** 1
Problem focused .376** .284** .234** .380** 1
Emotion focused .545** .422** .425** .446** .683** 1
Detached .480** .417** .382** .409** .282** .433** 1
Avoidance .595** .548** .544** .528** .307** .482** .510** 1
Cognitive anxiety .594** .533** .521** .530** .329** .475** .455** .500** 1
Physical anxiety .561** .461** .516** .485** .212** .424** .407** .489** .854** 1
Confidence .302** .204** .297** .135* -.030* .157* .296** .266** .319** .362** 1

M 2.2162 2.0893 1.8919 2.0085 2.3658 2.2111 3.5877 3.3104 2.3316 2.2326 2.5174
SD .73323 .78561 .84520 .74548 .90466 .91467 1.19513 1.49002 .69574 .71320 .65115

Skew .013 .112 .523 .215 .027 .167 -.128 .445 -.116 .167 .147
Kurtosis -.860 -1.109 -.870 -.755 2.748 2.830 -.193 -.038 -.567 -.679 -.502

*p<.05

Table 4. Relevance of the research model

Table 5. Path analysis

x²/(df) p TLI IFI CFI RMSEA RMR

Value 195.801(41) .000 .874 .907 .906 .121 .056

Path B S.E. β Z

Self-Presentation → Stress coping .685 .084 .805 8.144***
Stress coping → Competitive state anxiety .449 .152 .364 2.957**

Self-Presentation → Competitive state anxiety .416 .120 .396 3.459***

*** p<.001, ** p<.01

Table 6.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bootstrap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elf-Presentation → Stress coping .805*** .805***
Stress coping → Competitive state anxiety .364** .364**

Self-Presentation → Competitive state anxiety .396*** .293*** .689***

*** p<.001, ** p<.01

Table 7.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Path Indirect effects S.E. Sig
Bootstrapping BC 95% CI

Lower Upper

Self-Presentation → Stress coping → 
Competitive state anxiety 

.293 .193 .026 .027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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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result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 나타나는 경쟁불안의 원인을 이
해하고자 자기-제시와 스트레스 대처, 경쟁 상태불안의 관계를 검증하
였다. 국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경쟁불안을 자기-제시 이론과 함께 개
념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반면 국내에서는 자기-제시에 관한 
측정도구의 타당성만 검증되었을 뿐 경쟁불안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
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자기-제시 이론에 초점을 
맞춰 경쟁불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인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자기-제시, 스트레스대처, 경쟁 상태불안 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는 자기-제시와 경쟁 상태불
안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합상황에서 선수들의 경쟁불안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지만, 이
러한 경쟁불안의 본질은 자기-제시 과정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Leary & Kowalski, 1990). 

인지 불안은 운동선수의 기대와 관련한 인식에서 비롯되며, 신체불안
은 환경적 자극에 대한 조건화된 반응에서 나타낼 수 있다(Parfitt et al., 
1990). 선수들은 경기 중에 선수로서 경쟁 요구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미숙하고, 무능력한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으며, 더불어 경쟁 압박을 감
당할 수 없는 이미지를 지도자 및 팀원, 관중에게 비춰질 수 있는 위험
이 있다(Leary, 1992). Martin과 Mack(1996)는 사회적 체격 불안 및 신
체 표현 자신감은 경쟁적 특성 불안의 중요한 예측 인자라고 하였다. 또
한 스트레스가 많은 목표 관련 상황에서 자기-제시 걱정은 사회적 불안
과 과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스포츠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하였다(Kim et al., 2020). 연습이나 시합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선
수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져야 한다는 걱정을 만들기 때문에 개인의 정
체성을 위해서는 자기제시의 문제점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Mesagno et al., 2011). 또한 개인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개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자기제시는 스트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Leary, 200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선수들의 자기-제시의 사용은 운동상황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본 연
구의 결과를 지지해주며, 불안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자기-제시가 스트레스 대처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자기-제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형성하는 인식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며(Leary & Kowalski, 1990), 대처는 특정
상황에서 외적, 내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 

및 행동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자기-제시 모델에서는 선수들의 특정 성격 요인이 스트레스와 인지상

태 불안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압박 상황에서 불안이 심화된다고 하
였다(Mesagno et al., 2015).

즉, 자기-제시와 스트레스 대처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거나 초과되
는 상황에서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인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고 볼 수 있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정적
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이 발생되면 문제나 정서에 초점을 맞춰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선수
들은 경쟁 상황에서 경쟁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스트레스 대처와 경쟁 불안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가
지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대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관련이 있고 수
동적 대처는 회피 대처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적극적 대처
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수동적 대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
다(Shin & Kim, 2005). 이렇듯 스트레스 대처는 경쟁 상태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 결과도 선행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 대처는 자기-제시와 
경쟁상태 불안 간에 매개 역할을 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운동선수들의 자기-제시 방법 활용에 있어서 낮은 효율성이 발생되는 
경우나 압박 상황에서 좋은 인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되면 선
수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주의 산만, 자기 집중 저
하, 불안 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Hill et al., 2017). 

이러한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수들은 신체적 기술뿐만 아
니라 정신적, 심리적 요인들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여야 하며, 대처 전
략을 통해 선수들의 의지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Lazarus, 1999; Skinner & Zimmer-Gembeck, 2007). 이는 선수들
이 경쟁 상황에서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요인, 감정, 인지, 
행동, 생리적 반응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이고 계획된 행동 및 대처 반응
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수들은 경쟁상황에서 나
타나는 불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기-제시 전략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
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자기-제시는 인간의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표현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는 사회
적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판단된다(Goffman, 1959). 따라서 운동선수
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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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경험하는 경쟁 스트레스가 경험 자체보다는 자기 표현적 의미
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eary, 1992). 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이 
느끼는 경쟁 불안은 자기-제시의 의미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트레스 대처는 경쟁 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수들의 경쟁불안을 이해하고, 완화시킨다면 선수들의 성공적 성과를 
이루는 발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엘리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자기-제시, 스트레스 대처, 
경쟁 상태불안의 관계를 검증하고 자기-제시와 경쟁 상태불안의 관계에
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첫째, 엘리트 운동선수의 자기-제시와 스트레스 대처는 정적
인 영향이 있었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와 경쟁상태불안은 정적인 영향
이 있었다. 셋째, 자기-제시와 경쟁상태불안은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넷째, 자기-제시와 경쟁상태불안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자기-제시와 스트레스 대처는 경쟁 상태불
안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쟁 불안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자기-제시 이론을 바

탕으로 구조방정식 관계 검증이 진행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
목과 선수의 경기력 수준에 따른 자기-제시와 경쟁불안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검증한다면 선수들의 경쟁불안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선수들의 경쟁불안은 다양한 원인에서 나타난다. 국외 선행연구
에서 자기-제시는 운동선수에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경쟁
불안의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후속 연구에서
는 자기-제시와 더불어 부상, 환경적 요소 등을 함께 경쟁불안의 원인을 
규명한다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선수들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된다. 

셋째, 자기-제시와 다양한 심리적 상태의 연관성을 검증한다면, 운동
선수의 경기 전, 중, 후의 심리상태를 결정짓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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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엘리트 운동선수, 자기-제시, 스트레스 대처, 경쟁 상태불안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엘리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자기-제시, 스트레스 대처, 경쟁 상태불안의 관계를 검증하고 자기-
제시와 경쟁 상태불안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총 259명의 엘리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SPSS프로그램과 AMO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계검증을 진행하였다. 
[결과] 첫째, 엘리트 운동선수의 자기-제시와 스트레스 대처는 유의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둘째, 엘리트 운동선수의 
스트레스 대처와 경쟁 상태불안은 유의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셋째, 엘리트 운동선수의 자기-제시와 경쟁상태불안은 
유의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엘리트 운동선수의 자기-제시와 경쟁 상태불안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는 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선수들이 느끼는 경쟁 불안은 자기-제시의 의미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트
레스 대처는 경쟁 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선수들의 경쟁불안을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엘리트 운동선수의 자기-제시와 경쟁 상태불안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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